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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

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

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

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_시편 121편 1~8절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도움은 오직 여호

와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사람의 공급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

시리로다 _시 121:3

성경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느 누구도 내가 시험 들겠다고 시험 드는 성도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것입

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2.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_시 121:4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람처럼 모든 부모

가 자녀를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시간적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

고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3. 해와 달이 해치지 않게 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_시 121:6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데, 해와 달은 자연의 질서를 의미합

니다. 인간의 문명이 위대해 보이지만, 문명이 발달해도 거대한 자연재해는 어떻게 막

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4.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

다 _시 121:7

표준새번역 성경은 “영혼”을 “생명”으로 번역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

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

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며, 해와 달이 상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

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지

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